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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의 塵史와 構造

01 돈 ^ .. 
(전남대 교수 • 국어학) 

I. 머 리 말 

인류 문화사를 돌이켜 올 때 실로 많은 발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위 

대한 것은 불(火)과 바퀴(輪)와 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 

은 인류 생활에 에너지롤 풍급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바퀴는 원활한 교통 

수단과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었으며. 운자는 인간의 지혜와 연구에 의하 

여 이룩된 모든 산물율 기록으로 전숭케 함으로써 계기척 발전융 가능하 

게 해 주었다. 

사실 인간이 다륜 동물과 구별되는 소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교한음성 기관융 통하여 산출된 분철옴￡로써 음생 언 

어률 사용할 수 있는 놓력을 가졌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음성 언어에 

는 두 가지 약점이 있다. 시간척 제약과 공간척 제약이 그것이다. 그헌떼 

문자의 발명과 창초의 덕으로 두 가지 제약융극복하게 되었다. 언어가어 

느 사회척 집단이나 공동체가 오랜 세월 동안 지속혜 온사회 관슐의 결과 

로 생쳐난 음성 기호의 체계라면， 운자란 인간이 일갱한 약속에 따라 첨이 

나 션을 조합하여 특정의 언어 세계에서 만들어진 각종의 언어 형식， 즉 

소옴 단위냐 의미 단위룡 시각척 기호로 바꾸어 놓윤 2 차척 기호라 할 

수있다. 

혐재 이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언어의 수는 약 3 천여종에 가강다. 이 

와 달리 운자의 종류는 기껏해야 4 백여종이 알려져 있을 뿐인데 이 중에 

는 현재 쓰이고 있는 것 외에 이미 없어진 운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언 

어의 수에 비하여 이렇게 운자의 종류가 척은 까닭은 첫째 고유 언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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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모든 종족이나 민족이 저마다 특정의 문자를 창조혜 낼 것윤 아니라는 

첨이고， 둘째 타민족 언어의 운자률 차용하거나 혹은 특정의 운자를 껴철 

히 개량하여 새 문자를 만들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나마 문자생활을 영 

위하지 못한 민족 또는 민록어가 아직도 지구상에 많이 있기 혜문이다. 

이런 정에서 어느 하나의 민족이 그들의 고유언어룡 기륙할 수 있는 문 

자를 창출하고 이를 계송 발전시켰다면 그 민족은 언펼칭 문화와 운영을 

자랑할 만한 우수한 민족이라 하여도 옳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의 훈민정읍 창제는 세계 문화사에 자항이 아닐 수 없으며 중국도 한차를 

통하여 유구한 운화를 이어 온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쩍이 고대로부터 중국의 한자에 의지하여 문자 생 

환의 방펀으로 삼은 결과 각 방변의 典籍들이 漢文으로 적혀 있을 뿐 아 

니라 오늘날까지도 한자는 국어 생활에서 떼어 내기 어려운 쳐지에 있다. 

그러므로 한자에 대한 일단의 인식은 우리에게 무익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운자학켜 관정에서 문자의 발전 과청파 한자의 기원， 

변천의 역사， 그리고 다른 문자와는 달리 한자만이 지난 초자법과 운용법 

둥 구조상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일반인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n. 문자 이전의 여러 방법과 발전 과청 

(1) 신 호 법 

인류가 아직 문자를 가지기 이점에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간단하고도 

원시척인 방법으로 고안해 낸 것은 신호법이었다. 신호법이란 어느 주어 

진 언어 사회 안에서 서로 옐어져 있는두지점 사이에 일청한 신호를 통하 
여 약속된 의사를 천달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봉화와 갈은 시각척 신호 

와， 기척이나 나팔소리와 같은청각척 신호가있는데， 오늘날의 교통신호 

둥운 전자의 본보기이다. 이것은 인간이 푼fi}률 。1 용하지 않은 전달의 한 

수단에 불과하다. 

(2) 기억 방조 시기 

이 시기는 아직 뭄자로서의 구실온 하지 못하였으나 신호법보다는 더욱 

구체척인 사실을 임의의 기호률 이용하여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고안혜 

낸 단계로서 일종의 표지기사 방법이라 할 만하다. 대표척인 것으로는 結

細， 結珠， 홉햇 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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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숭이란 여러 가지 잭깔의 끈이나 새끼 따위를 맺읍으로써 그 잭깔이 

나 매읍의 모양， 수효， 크기， 또는 거리 동율 이용하여 어며한 약속이나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중국에도 이미 상고시대에 철송 제도가 있었 

읍율 周易에셔 볼 수 있는데 “상고에는 컬충으로 나라롤 다스렸는데 후 

세에 성안이 이를 서계로 바꾸었다"(上古結觸而治 後世聖A易之以훌쫓 : 

〈易〉 혔離)는 기록이 그것이다. 

중국 외의 구미의 종족간에도 결숭아 발달하였는데 대표척인 예는 10 세 

기경에 형성된 잉카 제국이다. 잉카족들은 결송을 Quipus 라고 하는데 

이는 혜루어료 매듭이라는 뭇이다. 지금도 페루의 목축자를 사이에는 결 

숭법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하며 일찍이 페루에는 철숭율 천문으로 풀이하 

는 결숭관(knot officer)까지 있었다고 하나 구체척인 내용은 알기 어렵 

다. 

철주란 손으로 만든 구솔이나 조가비에 구멍을 뚫어 이를 나무 갱질이나 

삼으로 만든 가는 설로 꿰어 종족의 역사， 조약， 또는 토지의 경계는 물 

흔 개인의 재산까지도 표시하는 방법인데 혹은 貝뤘珠帶라고도 한다. 분 

포는 결숭에 마치지 못하나 이로쿠오이스족 둥은 이로써 강화 풍의 풍사에 

이용한다고 한다‘ 

셔계는 나무 막대에다 일청한 눈금올 새겨 어떠한 수를 표시하거나 약 

갱한 사실을 확인하는 구실율 한다. 그러므로 서계는 혹은 훌刻文字라고 

도 얼캠거니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문자로서의 기능율 갖지 못한 일종 

의 비 망척 표지에 불과하다. 다만 ‘史記’ 에는 “太昊{j(훌훌民가 서계를 만들 

었다”하였고， ‘짧文解字’ 鼓에는 “황체의 사관이었던 짤趙이 처음으로 서 

계를 만들었다”는 둥 시대와 인물이 일정하지 않은 전셜척 기록이 보이나 

중국어l 셔 고대에 서계의 방법이 이용되었던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홉奭의 ‘훌’자는 오히려 ‘훌’자가 옳은데 글자의 형태흘보연 칼(刀)로나 

우(木)에 눈금(후)올 새긴 것임이 역연하다. 중국 외의 다론 민족들도 일 

쩍이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도왔으리라는 추청은 北觀， 突戰. 1홉族 둥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新羅에 대한 여러 뭄현의 기록에서 “횟l木옳햇" “킷j木 

記之.， “해木옳信” 동의 설례롤 보아 가능하다. 서계의 의의는 후세에 문 

자 사용의 원초척 방법을 착안한 점에 있율 것이다. 

(3) 회화 시기 

운자 체계가 생렵하기 이전의 단계를 대표한 것으로 그럽문자의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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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수렵 생 활자들이 나 원시 고대 인들이 그려 놓은 벽 화를 비 롯하여 

간단한 그립율 이용하여 의사를 전달한 방법은 일찍이 구적기시대호부터 

발생하였다. 

그림문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에 널리 잔존하 

~ 
! 능 : 

I~\ ‘ 
I 、 1 ‘ 

‘써썩;씨1/(4t 
〔도표 1) 

여 있는데 문자로 발전하기까지의 원초적인 단계 

를 대표한 것A로 문화사상 중요한 가치를 가진 

것도 척지 않다. 이러한 그림문짜 고대뿐 아니 

라 근대에 있어서도 발견되는데 그 한 예로 왼변 

의 얀다언 추장의 묘비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793 년 슈피리어湖에서 죽은 얀다언 추 

장 와보제그의 묘비라 한다. 거꾸로 그려진 사송 

은 그의 이름이며， 원쪽에 그려진 7 개의 횡션은 

그가 영도한 일곱 번째의 전쟁올 나타낸 것인데， 

그가 싸운 최후의 천쟁이 두 달아 걸렸음은 달과 

도끼의 그링으로 알 수 있다. 사슴 위에 있는 세 

인다언 추장의 묘비 개의 종션은 그가 전쟁 중에 입은 부상을 나타내 

며， 아래쪽의 사슴은 다리를 위로 쳐들고 있는데 이는 추장이 그 사슴과 

싹우다 죽은 것으로 이 사건이 낮에 일어난 사실올태양이 나타내고있다. 

이 그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링은 처음 대하는 사람이라도 사건의 전말 

올 파악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립이 어떤 사태를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 

다. 서계는 입체적인 사건올 무연척으로밖에 표시할 수 없는 반연에 그 

립은 유연성을 가지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갱이 바 

로 그링(회화)이 문자로 발전하게 된 중요한 요건이다. 그럽에도 불구하 

고 그링문자의 철점은 그것이 언어와 직접 관련을 가지지 못한다는 정이 

다. 문자는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럽은 보는 사랑마다 서로 다 

른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약갱이 었다. 

따라서 그렴이 문자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켜 관습으로의 규갱 

이 훨요하다. 다음으로는 사회격인 규정이 언어 형식과 결합하지 않A연 

안 된다. 다시 말하연 자형과언어가 긴밀한 관계룰 맺어야 한다. 만약 그 

렴문자가 언어 형식과 컬함되지 않고 단순히 어느 事象만올 표상하는 일 

에 그친다연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 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최초의 그렴을 첨차 사회 관습척으로 규갱하고 그 

것을 언어 형식과 결합시켜 상형문;I:~를 만들어 냉표로써 비로소 문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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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촉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4) 상형문자화 시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대 문자는 그 기원을 회화에 두고 있다고 

할 때 그링→그렴문자→상형문자의 발전 단계툴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처 

음에는 흡사 그링을 그리듯 사물의 형태롤 묘사하고 여기에 약간의 공통 

약속척인 부호를 더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각각의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관계로 오히려 그링에 가까워 문자라고 칭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다. 그러 

나 정차로 그 형태가 고정되고 부호화되연서 문자로서의 성격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상형 문자로서 유명 한 예 는 메 소포타마 아의 수베 르족이 창시 한 團形文字

~~'C>' 

써 객> Q 
• 

~ 석><\ 

(cuneiform writing) 와 고대 이 집 트에 셔 발생 한 聖刻文

字(hieroglyphics) ， 그리고 漢字를 들 수 있다. 설형 

문자는 진흙판 위에 날카로운 필기구로 글자를 새졌 

기 때문에 자연히 첫머리가 굵게 파여 삼각형의 쐐기 

모양이 되었으므로 혹은 쐐기문자라고도 한다. 언뭇 

보기에는 쐐기형의 직션이 합해진 꼴이어서 상형문자 

로서 의심할 수도 있으나 그 자형의 근원을 캐보연 도 

표에서와 같이 상혐뭄자였음이 확실해진다. 

- 한연 이집트의 상형운자는원 

건 J ~ W 바 석 래 ‘神의 말’올 뜻하는 이집트 
U(I.) (판)(~땀) 어를 회랍어로 번역하였는데 회 

j 랑어 ierogluphiká 는 ier6s(신 
〔도표 2) 생형 운자 

희 성립 성함)+gl디phein(돌에 새기다) 

의 합성 어 이 므로 聖刻文字라고 부르게 되 었으며 

회랍이 초기에 이집트와 교섭하던 당시의 민중 자 

(얘 발) (독수리 ) 

11 찮혔싱8 
체 (demotic)와 구별하기 위하여 혹은 神聖文字로 (걷다) (水海) (해) 

칭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언어와 문자 〔도표 3) 이집트 상형 
를 신성시한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운자 
중국의 한자도 처음에는 그립운자의 단계에서 차츰 획이 간략화하고 지 

시물의 원형과 멀어져 부호화되연서 마침내 상형문자로 변천한 것입율 다 

음의 예에서 간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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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한자의 성렵 

풍자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B) 

이 원사물과는 유연성이 멀어져 상형운자로셔의 훌 

되었다. 

고안해 낸 운자의 성격올 언어와관련지어 분류하연 의 

표어 (표의)운자와 음성변에셔 엔어를 기록하 

있다. 표음문자는 s:. 융철을 단위로 표기하는 용 

표71하는 단음(또는 옴소〉운자(한글， 알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표음운짜는 

非알파베트계 문자라 하여도 우방하다‘ 

여!로 설형운자와 성각문자흘 들었는떼 이들 

발천하였으나 아래의 보기가 그것 

(5) 

미 
'­
τ 

철 

파배 

알파배1 

위에셔 상형 

후셰에 알파베 

이다. 

양놓 = ’ (glortal stop) 

용 =w{u:' 

JJ =b 

o =p 

'=:... =f 

옳=m 
c::::.. =m 

~‘=n 

c> =r 

즐~ =r{후에 1) 

m =h 

훌 :‘〈‘팬’홉) 
‘톨 x( ‘8ch’ 홉) 

--- =11 

(5:.표 5) 이집E씌 알파베트 운자 

ClEJ =sh 

~ =w(u} 

LJ =q 

~=k 

T.i.\ =g 

.0 =t 

융
 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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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례 漢字는 그 연원이 역시 상형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어 

문자로 발전한 검이 다르다. 그 까닭은 언어 형태 구조상의 특정 때문이 

기도 하려니와 어쨌든 한자는 글자마다 제각기 일정한 뭇을 지나고 있으 

므로 표의문자로도 널리 불리워 왔다. 可口可樂(Cocacola) , 雷根(Reagan) ，

倫軟(London)과 같은 외래어나 고유영사를 표꺼할 때 마치 표음문자처렴 

쓰이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특수한 예이다. 한자는 원칙척A로 음 

성 언어를 음의 연쇄라는 차원에서 포착한 문자가 아니고 최소한의 의미적 

통합으로서의 낱말 하나 하나를 구체척A로 나타내는 문자라는 점에서 표 

어문자임이 그 특정이다‘ 

m. 漢字의 기원과 字形의 변천 

(I) 갑골문자 이전의 原文字

지금까지 한자의 祖形은 갑골문자까지만 소급되는 것A로 믿어 왔는데 

특히 50 년대 이후 문화유적의 발굴로 고고학의 연구가 활발하여지연서 중 

국의 원문자-는 신석기 시대 μPßB期文化의 土器에 그려진 부호에서부터 시 

작되었으리라는 논의가 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54 년부터 1957 년까 

지 映西省 西安 동쪽에 있는 半城村의 {!P짧期 유적 을 말굴하였 다. 거 기 에 

서 발견된 土器 퉁에 문자 비슷한 부호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 

을 뜻한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려우나 일단 그것을 그림운자의 션구로 간 

주할 예 기원전 4， 500 여년 전의 부호라는 청에서 주목을 끈다. 중국 고 

〔도표 6) 西安 半옳 土器文字符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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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전설척 왕초였던 股나라는 1899 년 河南省 安陽縣에서 갑콜문자의 

발견a로 전설의 일부가 史實로 밝혀졌다. 그런데 1953 년에는 중국의 고 

고학자들이 河南省 중부의 鄭州市 서쪽에 있는 二里뼈에서 安陽의 股나라 

후거 문화에 선행하는 股中期文化를 발견하고 이를 二里間文化라고 명명 

하였다. 그리고 그 부근에서 신석기 시대 河南 龍山文化로부터의 과도기 

로 보이는 洛達文化의 유척도 발견되었다. 

또 1957 년에는 洛陽 병원의 통쪽 {몽師縣에 있는 二里頭 유척을 발견하 

였는데 동서 2.5km, 남북 1. 5km 의 연척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청치척으 

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 아니었먼가 한다. 이곳올 심지어는 股나라 覆王의 

故都인 西훌(서박)의 소재지로 보는 학자도 있어 주목을 끌었다. 그리하 

여 1960-64 년까지 8 회에 걸쳐 발굴을 행한 결과 많은 유물이 발견되었 

는데 특히 土뽑의 형식면에서 위에서 말한 鄭州의 =里뼈文化에 직첩 선 

행한 것임이 인정되어 유척의 지명을 따라 이롤 二里頭文化라고 명명하였 

다. 이 문화 중 가장 중요한 의의는 중국 꿇古의 宮嚴 유척이 발견된 점이 

라 한다. 文字史的 관점에서는 二里頭文化의 제 4 기에 해당하는 大口尊

(엽이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 일종의 대형 酒器)의 입구 안쪽에 一二三 등 

숫자로 보이는 간단한 기호 외에도 약간 복잡한 것을 포함하여 24 종의 문 

자 부호가 발견된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 \1 111 [징 M~ +t )(M헝U'~ 

')11 î v ~에 ~ JL j ~깅 ι 깨 +I~ 
〔노표 7) 二里頭 뼈器文字符號 

二里碩文化룰 夏王朝 문화와 股王朝 운화에 대하여 어떻게 관련지올 것 

인지에 대해셔는 여러 의견이 대렵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二里頭문화를 

쾌 두꺼운 4 충의 퇴척에 근거하여 4 기로 시대 구분하고 있는데 이 4 기를 

모두 夏王朝로 인갱할 것인가， 아니연 오히려 股王朝에 귀속시킬 것인가， 

또는 그 중간율 취하여 제 1.2 기는 夏文化， 제 3-4 기는 股前期운화로 볼 

것인가의 제설이 있거니와 그 중 세 번째 설이 비교척 치지를 받고 있다L 

만약 이‘ 철이 옳다연 궁전 건축이나 프足의 술잔을 비롯하여 좁鋼器나 玉

器퉁은 모두 제 3 기에 포함되므로 충국의 왕조 국가의 원형은 二里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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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척을 엿볼 수 있으니 갑골문자에 앞서 상당 기간 중국의 原文字가 사용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2) 甲骨文字의 발견 

지금까지 중국 한자의 祖形은 강골문자에서 찾고 있음이 예사이다. 그 

런데 중국에서 처음￡로 갑골문자가 발견되기는 1899 년의 일이다. 이 해 
로 말하연 중국에서는 열국의 제국주의척 침략에 시달려 훌和團事件이라 

는 저항 운동이 얼어난 해이다. 이 해에 王홉‘榮이란는 山東Ao] 北京에서 

國子藍聚酒(현재의 국럽 대학교 총장)로 있을 때 열병을 앓았는데 運仁堂

이라는 약방￡로 사랍을 시켜 당시에 감기에 효험이 있다는 龍骨이 든 약 

을 지어 오게 하였다. 왕의영은 그 약율 한 포씩 살펴보던 끝에 우연히 龍

점·에 미지의 문자같은 것이 새겨져 있음을 보고 깜쩍 놀라지 않을 수 없었 

다. 그 혜 왕의영은 친구 劉罵(字는 鐵뿔)과 함께 그것율 감갱한 결과 마 

침내 그것이 당시까지 알려지지 않윤중국의 고대 문자임을 확신하게 되었 

다. 그리 하여 金文學에 밝았던 왕의 영 은 龍骨이 라 불리우는 骨片율 닥치 

는 대로 사들였다. 그러나 그는 이듬해에 의화단의 책엄율 지고 자살하였 

지만 그 동안 모은 골연올 모두 유악에게 양도하였다. 유악은 문자가 새격 

진 천여현의 골펀을 탁본하여 ‘鐵雲藏훌’ 6 冊을 간행하였으니 1903 연의 
일이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뒤 여러 경로의 조사롤 거친 끝에 그 골연이 iëJ南省

安|優縣‘의 교외에 있는 小J1f.이라는 부락 부근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때까지 농민들은 호마로 그와 같윤 골펀들을 파내어 용골이라는 이름 o 로 

약종상에게 팔아 온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곳은 ‘史記’에 股밟(股나라의 故都)라고 칭한곳이다. 股밟는股의 20 
대왕 盤東이 山東省 曲훌의 훌으로부터 천도하여 온 곳이거니와 股밟文化 

는 제 4 기로 나누기도 한다. 제 1 기는 반경을 비롯하여 그의 아우 小辛，

小Z께 상속 치세하던 시기 (1401-1324 B. C. )률 일컬는데 이 시거의 강골 

문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의 강골문자는 제 2 기 즉 武丁 시대 

(I 324 B. C. - )로부터 股末까지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강끌문자가 武丁시 
대 이후부터 처음￡로 쓰이기 시작하였다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 

리는 앞에서 二별頭 • 二里뼈 유물 둥의 關器文字 부호가 있음을 알았거니 

와 아마도 股代 중기 이전부터 원시척인 문자 부호가 매우 느리게나마 발 

전하여 오다가 股나라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문화가 향상되연서 문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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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척인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그러나 武T 시대의 

감골문자는 그렴문자의 단계를 완천히 벗어난 것이 아니고동물퉁을 나타 

낸 문자의 형태 역시 유동적이었다. 갑골문자의 자형이 셔체로서 확렵되 

기 는 股밟의 말기 즉 帝z... 帝辛(針王) 시 대 0191~ 1l 22 B.c.)였다. 

(3) 甲骨文字의 명칭과 기능 

갑골문자는 거북둥이나 정송(주로 소가 많음)의 뼈에 새겨 놓은 문자이 

므로 정효’-하게는 龜甲밟骨文字라 함이 옳다. 그러나 혼히 약하여 甲骨文，

甲文 또는 햇文이라고도 하며 古올 친 내용을 적어 놓은 데서 h醫， 貞 h 
文강」라 칭하는가 하연 한연으로 이것이 짧밟에서 발견되었으므로 股塊書

핏， 股햇 또는 股뼈文字라 일걷기도 한다. 

그러연 중국에서 갑골문자가 생겨난 연유는 무엇일까. 얼른 생각하기에 

는 고대 중국인들이 자기들의 음성 언어를 기록하여 문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척에서 창조한 것이라 믿기 협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 

었다. 갑골문자의 내용을 볼 때 股나라 사랑들은 祖짧의 實在를 믿고 제 

사， 청치， 군사 퉁의 공적인 일은 물론 왕의 기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Æ 
A을 매개로 입을 쳐서 神의 뭇을 마리 묻고 신령의 의지에 따라 철단하 

고 행동하였다. 왕이 신에 대하여 행위의 길흉을 묻는일은한현으로는왕 

의 의지에 대하여 신이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의례의 연도 없지 않기 때 

문에 결국 신의 이륨을 벌어 왕의 神뿔!性을 보증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 

라서 갑골문자는 신의 뜻을 묻고 그 내용을 켜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러 F에 쓰인 강골은 신성한 기록으로서 매우 소중히 여겨 잘 간수되었다. 

그러기에 갑골문자로써 자유로이 말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자를 

쏠 수 있는 사람 역시 종교적 司票핍이거나 특정 전문 기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연 그 당시의 문자는 l꾀術파 깊은 관계가 있었으므로 문자 

자체도 주술의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의 뭇을 전달하는 신성한 문자 

로 감골운자를 간주한 관념은 마치 이집트의 聖刻文字가 신성한 문자로서 

의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던 점파 공통된 바가 있다고 하겠다. 

앞에서 지척한 바와 같이 股代A플은 신의 뭇을 묻는 곰을 중히 여겼는 

데 古의 내용은 주로 신에게 바쳐진 憐姓數의 빼， 예률들연 소의 眉甲骨

둥에 새겨졌거나와 특히 중요한 古에는 龜甲을 이용하였다. 지금까지 발 

견된 甲骨·片은 5 만여 정에 이르고， 문자의 종류도 4 천 자가 넘는다. 그러 

나 그 해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어서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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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천여 자 정도가 해독된 상태이다. 

러을 치는 방법은 강골의 이연에 홈을 파고 그 곁에 구멍을 뚫은 다옴 

여기를 부것가락으로 누르면 그 표연에 가로 세로로 금이 생기는 형상을 

보고 걸흉을 판단하였다. ‘ F’자도 바로 종횡으로 칼라진 금을 상형한 자 

이며 ‘*’자 역시 뼈甲의 갈라진 형상을 본돈 자이다. 古치는 일을 맡은 

사랑을 貞人이라 한다. 그는 ‘ H~’의 형상을 관찰하여 길흉을 판단한 뒤 

에 그 내용을 갈라진 금 옆에 새겼는데 이것이 ↑廳이다. 한예를 들면 어 

느 F홉￥ 중의 -行에 “찢E，~ 永貞힘亡뼈” 라는 기 록이 있다. 이 뭇은 “종 

E年에 「하다. 永(첨을 친 사람의 이름)이 점을 치다. 句(열흘 안)에 뼈 

가 없을까” 라고 원는다. 永이라는 정을 친 전문 기술자가 열흘 안에 王의 

신변에 재앙이 일어날지의 여부를 신에게 물은 내용이다. 난3購는 神의 뭇 

에 관계되므로 誤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출토된 갑골에는 改剛

의 흔척이 천연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F홉후를 새긴 사람은 전문척인 工人

기술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갑골문자는 필획이 일정하지 않아 偏과 旁의 위치가 바뀐 글자가 있는 

가 하연 一字數形의 글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연 ‘A’자의 강골문자형은 

76 종의 됐빠가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行文에 있어서도 左에서 右로， 右

에서 左로 새긴 것이 있는가 하연 어떤 것은 위에서 아래로， 또는 그 반대 

행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강골의 모형과 자형의 예를 들어 둔다. 

1':11 :):: ;41 W .!!I ;p. 

ò ~ a 엉~ y 

J 1 1[ ~ ~ ̂ " 

".I .vt~~ 
~ 1 ò 힘 f 앓 

f ~ 댁 줬싫 

~([f=1:Q 용 

~ ~ 용 t 용 
~ rr 유 ~óí" 

s 풍 
〔도표 9) 甲骨파 운자의 오형 〔도표 10) 강골 문자의 이 채 



14 국어생활’ 89 여릅(제 17호) 

(4) 숲 文

갑골문자 다음으로 역 사가 오래 인 漢字는 金文이 다. 금문이 란 股나라 말 

기로부터 周代(기원전 12C. ~기원전 3C‘)에 걸쳐 제사와 향연 둥에 사용 

원 좁鋼器에 주조된 古文字로서의 銘文인데 혹은 鍾鼎文이라고도 칭한다. 

그러나 이들 챙동기에는 鐘 · 鼎 외에 술잔. 술통， 조미 그릇， 또는 盤따 

위도 있으므로 종정문보다는 오히려 金文이라는 용어가 더 합당하다. 

중국의 청동기는 圓形， 方形， 끓形 둥 여러 형태가 있으며 거기에 장식 

완 放樣도 매우 다양하여 股周文化의 청화를 보여 준다. 그 크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大形의 器物은 사람이 들어갈 만한 것도 있는 것율 보연 

음식물을 담기 위한 실용척 용도보다는 오히려 소지자의 권력이나 권위의 

상징 으로 만들어진 것이 라 하겠다. 그 증거를 ‘春秋左B:;/훌’ 효公 3 年條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楚냐라 군주가 周나라 천자의 直輪地의 경계션 

에서 군사 대열을 정리하여 관명식을 가졌다. 주나라 定王(606B. C. -586 
B. C 재위)은 왕손 滿으로 하여금 초나라 군주를 위로케 하니 그는 滿에 
게 천자를 상징하는 九鼎의 크기와 무게를 묻는 것이었다(楚子問鼎之大小 

輕重훌) ‘ 그러자 滿은 대답하기를 “천자가 되기란 그 사랍의 펴 여하에 

달린 것이지 구정에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楚나라 군주가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까닭은 周의 천하를 에 강아 권력의 

상징인 JliJ鼎을 운반할 때를 예상한 것이라 한다. 여기에처 짐작할 수 있 

는 사실은 대형의 청동기는 권력자의 상징이요， 특히 鼎은 국가의 권위의 

상징으로서 중히 여겨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중한 청동기에 주조왼 글자가 金文인데， 이것은 願末에서 周末

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므로 신구 생성 연대는 천 년 가까운 격차가 있어서 

字體냐 홉體도 다양하다. 흉文이 갑골문자보다 오히려 한자의 원시형올 

간직한 예가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金文 쪽이 문자로서의 기놓이 높아지 

고 자형이 고청되기 시작하였다. 또 형성자가 현저하게 불어나고 形符의 

중가로 인하여 字옳를 분명히 하려는 의식이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청동커에 주조된 글자 수는 척은 것은 1 자로부허 많은 것은 200 자가 

념는 것도 있다. 내용은 器物의 주인을 표시한 것도 있고， 또는 그 커물 

을 축복하는 말이나 그 기물이 만들어진 사유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문자 

가 주조된 위치는 기물의 귀(耳)아래에 혹은 밑바닥이나 내부 퉁 일정하 

지 않다. 또 字形도 일청하지 않은데 기물을 주조할 때 동시에 홉맹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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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주조되었으므로 글자의 모양도 애우 장식쩍이고 풍예척안 것이 많 

다. 

글자의 주조 방식은 댄행(陰文)과 업형(屬文)이 있는데 천자를 관(軟) 

이라 하고 후자를 지(識〉매 고 한다. 글자의 수는 지금까지 6 천여 자가 알 

려져 있으나 갑골문자보다 2 천여 자가 중가한 생이다. 

창고로 金文의 예률 두 가지만 들어 보이겠다. c도표 11)은 股代의 伯

申페인데 “伯申이 寶흉(보이)를 만들다"(伯申作寶홈)의 뭇이다. (도표 12J 

는 周代의 達敬(달대)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運이 寶敢를 만드노니 안년 

빼송뽑 
〔도표 11) 없代의 伯申鼎 〔도표 12) J쩌 f~의 運혈 

자손이 영구히 사용할지어다"(違作寶했 其萬年子孫 커〈寶f챔)의 축원이다. 

혔(대)란 기장을 답는 그룻을 가리킨다. 

(5) 훌文 : 大훌과 小훌 

갑골문자와 金文의 다음 o 로 생성왼 字體(字形)가 훌文인데 이는 혼히 

大餐과 4、훌으로 나쉰다‘ ‘漢볕훌’ 훌훌文志와 ‘說文解字’ 鼓에 의하연 大훌훌은 

1뢰 훌王 (827B. C. --782B. C 채위)의 太및였던 觸〈주)라는 사랍이 만들어 낸 

자체라 한다. 사실 여부는 고사하고라도 이 기록에 따라 후세에 大훌올 

흑은 縮文 · 觸훌훌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後漢 때 許뼈이 쩌술한 t說文解字’ (100--121A. D 완성)는 후술할 小餐

에 바탕을 두고 觸文파 古文(￥L子의 塵中畵냐 網쉽유에 새겨진 옛블자)을 

창고하여 설명한 책이다‘ ‘ l휩文’에 觸文으로 올려 있는 자수는 233 자이 

고， 古文으로예시한 자는 450 여 자이다. 이로 보아셔도 觸文(大훌)의 존 

재는 확실한데 그것은 아마도 소위 金文과 쫓代에 통일된 小餐과의 중간 

에 존재하였던 字體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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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채 알려진 鐘文의 대표척인 예는 屬나라 때 陳賣(성서성에 있융)의 

밭에셔 발견된 石鼓文인데 자행이 方形이고 펼획이 租細한 정에서 갑골문 

자나 옳文과는 다르다. ‘說文’鼓에 의하연 小훌은 大훌훌올 省改하여 만들 

였다고 하였으나 야롤 믿는다연 奏代에 小훌훌이 이루어진천거가되었올것 

임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 고대에 있어서 문자 · 기록의 일은 대개 왕설의 神官들이 세숨척오 

로 관장하였으으로 통제가 가놓하였다‘ 그러나 周나라가 東選한 뒤로 황 

실이 쇠 D1 하여지고 제후가 할거함에 따라 그 통제도 어렵게 되었율 뿐더 

러 운자가 청차 일반화함에 따라 지역이 다르연 畵體도 다르고 여러 가지 

字形이 생겨나게 되었다. 급기야 周나라가 앙한 후 천하는 사분오열의 상 

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戰國시대에 이르러서는 七國이 분립하여 일체의 제 

도는 물론 漢字의 자형마져도 혼란에 빡지게 되었다. 이때 賽始皇은 奏나 

라플 통일한 뒤 중국 역사상 쳐음으로 통일 국가를 형성하고 갱치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채상 李斯퉁올 시켜 奏f~의 표준 문자를 통일하게 되었으니 

이것。l 야른바 小餐(또는 棄훌이라고도 함〕이다‘ 奏始뿔.은 기원전 221 년 

에 棄나라롤 통일한 뒤 15 년 동안 악영 높은 췄t흩훌M:擺의 찰못올 저질렀 

지만 한현으로 중국에셔 처음으로 文字를 통얼시킨 일 외에도 도량형 · 車

動의 통일， 화혜의 청비， 운하의 개설은 물론 만리장성율 쌓아 종국의 영 

역올 처음으로 확갱한 역사척 풍로도 있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뒤 

劃縣을 순행하며 각 지방의 영산에 송덕버를 세워 자기의 용업을 전하고 

자 하였다. 그 1;:1 1 문 중에는 운자의 통일을 칭송한 말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의도야 에떻든 그의 문차 통일에 대한 열의롤 얄 만하다. Ij、훌훌의 

字形은 ‘응용文’ 에 9, 353 字가 수록되 어 있으묘로 그 자료가 매 우 풍부하다. 

(6) 훌훌훌와 借톨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진시황은 종래의 한자가 자형이 다양한 것을 통 

일하려는 의도에셔 수행한 과업의 결과가 小훌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또 

다른 셔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이 鐘書이다‘ ‘說文’鼓의 

‘棄有八體‘ (八體란 大훌 . IJ、餐 · 찾U符 ‘ 蟲뿔 ‘ 華印 · 醫盡 · 요뽑 · 藉훌훌륭 

가리 킴 ) 라는 기 록에 따르면 예 서 는 이 미 棄代에 생 겨 난 셔 체 임 을 알 수 있 

다. 

그러연 왜 예셔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漢훌훌’ 藝文忘냐 ‘짧文’鼓 둥 운 

헌의 기록에 따르연 棄나라 때는 官웠이 多專하였는데 훌훌文은 번잡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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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가 어려웠으므로 간연하고 민첩하게 쓸 수 있는 자체를 만들 훨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홉書의 ‘鐘’자는 상급 관리에 예속한 下級官更 즉 趙更

를 의미한다.다시 말하연 진시황은 최언을 勞않에 보내는 퉁 웠更의 일이 

바빠지므로 사무 쳐리가 복장하여지자 곡션이 많은 小훌으로는 시간이 걸 

렸으므로 직선형으로 간략한 서체를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챔 

에서 小훌의 속기체라고 볼 수도 있다. 예서의 작자는 ‘說文’鉉에 정악(程 

遭)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일종의 문자 서체를 어느 개인이 능히 창작해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나 여기에서는 깊이 따지지 않기로 한다 

어쨌든 예서의 출현은 漢字의 발전 과정에서 한 차례 중대한 개혁이었 

던 첨만은 사실이다. 왜냐하연 첫째는 象形字의 의미가 없어쳤고， 둘째는 

원래의 會意· 形聲字의 분석이 불가능하게 된 자가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 

다. 둘째의 예를 한 자씩만 들연 ‘香’자는 본시 ‘M.:委M.-납’의 회의자여서 

기장(쫓)이 달콤(납)하므로 향긋하다는 뭇을 지니게 되었거니와 예서에서 

‘香’자로 바뀌자 그러한 뭇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또 ‘홉’자는 ‘M事원 

聲’의 형성자로서 ‘醫’의 字音은 ‘者’字音과 관계가 있었음에도 볼구하고 

현재의 ‘홈’자에서는 그러한 연유를 얄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의 〔도표 13) 예에서 小훌과 앓書의 차이점을 잘 얄 수 있다.CD은 

‘春奏奉奏킹롯’ 둥 다섯 자의 소전인 데 , 보는 바와 같이 上*의 형 체 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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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던 것이 @의 예서에서는 그 상반이 모두 ‘혔’으로 -변개되었다.@은 

‘無馬鳥無魚然’의 소전인데 본시 그 下半의 형체가 모두 달랐던 것이 @ 

의 예서에서는 모두 ‘ J‘、’으로 변개되었옴을 본다. 예서가 소전에 비하여 

어느만람 달라졌는지는 이 예만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짧홉의 형체와 결구률 약간 개변하여 만들어 낸 자체가 곧 혐행의 한자 

체인 階畵이 다. 그리하여 奏漢의 훌훌훌훌률 古課라고 하는 반연에 樓훌를 ‘今

행’라고도 말한다. ‘階’자에는 법식 • 모범의 뭇이 있으므로 ‘해서’는 곧 

법식올 갖추어 쓴 모범스런 글자라는 뭇에셔 혹칭 ‘頁홉’， ‘표홉’ 라고도 

한다. 

階홈의 기훤에 대 하여 는 奏代의 程훌훌， 漢代의 王次中 또는 陳遺 所作說

이 있으냐 본고에서는 이 정도로 그쳐 두겠다. 

rI. 漢字의 構造

(I) 한자으I 3 요소 

한자가 표음문자와는 달리 한 글자마다 고유의 의 마 를 가진 표어 (표의) 

운자라는 점은 주지의 사설이다. 그런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여느 

문자와 달리 한자는 글자마다 形 · 숍 • 義의 3 요소를 갖추고 있는 점이다. 

언어 표기수단으로서 정착하기 위한字形， 옴생 언어와서사언어률이어 주 

는字홉， 전달의 작용을 달성하는字옳가그것이다. 그리하여 形·音·義

의 3 요소가 서 로 밀첩 하게 관련되 어 한자는 문자로서의 기 능을 다한다. 

따라서 한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방연이 있게 되는데 좁은 의미의 문 

자학이라 할 수 있는 字形學과音올 중심A로 한 聲짧學， 義를 다루는 링11 

굶學이 그것이다. 

(2) 文좋의 본뜻과 명칭 

文字란 원래 ‘文’+‘字’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文’과 ‘字’는 애초에 

그 뭇이 달랐다. ‘文’은 ‘放’과 같은 뭇아니 곧 무늬가 교호됨을 냐타내 

므로 物훌의 기본이고， ‘字’는 집안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듯 불어난다는 

뭇이다. ‘文’에는 후술할 ‘상형’과 ‘지사’자가 속하므로 ‘짧文’의 용어를 

빌리연 依類짧形이어서 독립된 글자로 분석할 수 없는 單字이다. 이를 獨

짧初文이라고 한다. 그러나 ‘字’는 상형 ·지사 둥 單字初文이 결합한 ‘회 

의’， ‘형성’자가 속하므로 形훌相益의 複字이다. 따라서‘ 字란 반드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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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된 두 글자 이 상A로 분석 이 가능하므로 合體字라고도 한다. 後漢 때 許

m이 저술한 ‘說文解字’의 서영도 文을 설명하고 字를 해셜하였다는 뭇엄 

을 알 것이다. 

중국 고대에는 文字의 뭇으로 ‘書’ 또는 ‘名’이라고 부른 일도 있었다. 

그러연 언제부터 ‘文字’ 라는 용어가 쓰였을까. 이것이 함칭되기는 진시황 

이 천하를 통일한 뒤 그가 뼈짧(낭야)刻石에 ‘書同文字’ (홉는 곧 文字와 

같은 뭇이다)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 키원천 219 년의 일이었다. 

(3) 部 홉 

암i‘首란 한자의 조자법에 따라 자형을 분석할 때 주요 개념을 나타내는 

형태부(이를 形體素라고도 할 수 있다)나 획을 말한다. 즉 한자의 기본 부 

분이 부수이다. 부수를 최초로 분류한 문헌은 ‘說文解字’인데， 이 책에서 

는 540 부수를 설청하고 거기에 9， 353 자와 1, 163 자의 重文(중문이란 音

義는 같￡나 자형이 다른 異體字를 말함)율 類集한 책으로 한자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빼 놓을 수 없는 명져이다. 

다만 許뼈윤 한자를 六옳의 원칙으로 구조를 분석하여 의미척 요소률추 

출한 결과 540 부수를 귀남한 것이므로 의미척 계열을 고려할 경우에는 척 

절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부수가 너우 많을 뿐 아니라 하나의 부수에 

수록된 자수가 애우 척은 자가 생기는 난점이 있다. 예컨대 9， 353 자 중 

‘水’ 部에 속한 자수는 465 자， ‘빼’ 部 445 자， ‘木’ 部 421 자에 이 른 반면， 

심지어는 2 자만이 속한 부수가 158 部. 1 자 즉 소속된 자는 없고 부수자 

만이 올라 있는 자가 ‘三 · 久 · 才 .. . ’ 퉁 36 部나 된다. 이렇게 된 까닭은 

許뼈의 부수 설정의 기준과 의도가 지금과 달랐기 때운이다. 현재의 玉鷹

煩의 字뱃은 214 部首로 되 어 있음이 통례 이 다. 214 부수는 明代에 梅며. 

祚가 찬한 ‘字짧’ (1615)에서 시작되었으며 浦， 康熙帝 칙찬의 ‘康熙字典’

(1 716)을 거쳐 후대 자전류의 표본이 되었다. 

부수는 1 획의 ‘一’ 부터 17 획의 ‘蘭’ 에 이르기까지 자획의 다과순으로 

배열되어 檢字 방법으로 삼는다. 부수 해당자는 그 위치에 따라 다른 명 

칭이 있는데 左部를 뻐(‘현’이 옳은데 혼히 ‘변’이라고도 일컬음)이라 하 

고 右部를 방(旁·짧)이라 한다. 가령 ‘休’자에서 ‘A’부는 偏이고 ‘動·

자에서 ‘力’부는 旁이다. 또 上部를 머리(頭 • 冠)라 하니 ‘家 • 答’자 중 

‘r"-> . 竹’ 이 그것이고， 下部를 발(뼈1) 이 라 하는데 ‘典 · 益’ 자에셔 ‘八 · 血’

이 그것이다. 그리고 ‘原 • 痛’자에서 ‘r. r-’처럽 위에서 시착하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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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킬게 뻗은 갯융 영(이를 童라고도 함)야라 하고 左都에셔 시작하여 

길게 꼬려툴 끈 것을 받침이라 한다‘ ‘建 • 起’에 

이다‘ 또 한자 중에는 그 부수가 左右 또는 장부와 

사방으로 다른 자소를 싹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 包 ‘ 術 • 困 · 開’ 자 풍에서 ‘n. 연 · 行 ‘ 口 · 門’
이렇게 한자의 부수 영청은 여러 까지가 있으나 그 

과 旁ξL로 이루어진 것이 가장 많ξ므로 이것을 총칭하여 S션방이라 함01 

여l 사야다. 

V. 

(1) 'ft톨의 명칭과 차례 

I경청이 쳐읍A로 동장한 분헌윤 周~의 제도흘 71 
地實~~節이다. IJ、뿔에서 어린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파청 

禮 · 六樂 .ñ.射 · 五嚴 • 六書 .1L홈)가 있었는떼 그 중의 하냐가 

그러나 周빼어1는 그 내용을 밝혀 놓져 않았으므로 후셰어l 그. 서l 

례에 차이가 있게 되었다. 

7〈書의 셔}옥이 처음 나략난 것운 JfE U힐 C32---62A.D‘)의 

더1 거기에는 ‘歲形， 훌事l 象폴‘’ 銀훌훌， 훌훌注， 텀뿜’로 되 

어 있다. 그 튀 ‘합文’에는 ‘指事， 훌훌形， 形훌훌， 슐홍慧， 轉t:t， {뿜{홈’라 하였 

요니 영칭과 차례도 다르다‘ 중국의 여러 문헌옴 종합하면 훌形 • 轉ií'

假{삽는 ::z. t:경청이 공통쩍이다. 그러나 뻗흉는 혹은 銀촬‘라고도 하고， 指

‘ 훨事， 形聲은 훌훌훌 ‘ 를홉훌훌 • 훌훌훌으로도 칭한 바 있다-

냐 지 긍은 象形 · 指事 • 會慧 • 形聲 · 훌훌~'Î닮f홉의 숫서 와 영 청 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셔도 이를 따른다l 

(2) ~. 三홉Ii 

훌훌짧。l 란 7;畵흘 셰 팍요로 분류하여 造字의 훤칙과 用字의 훤칙 

것이다. 앞에셔 ‘文’파 ‘字’의 다륨을 말하였꺼나와 I ‘ 文으로셔 

씌 훌形 • 휩專 2. 字로셔의 훌훌 • 形聲 3. 用字홉으로셔의 훌훌注 • 假借，

여 써 가지 차이를 말한다. 

훌훌文z‘의 “古者八盧À/J、學 故周슐保~ 

形 훌훌￥ 훌훌‘ 象聲 $홉注 f뿔f흙- 造수호깃ki1!"라는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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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학자들 중에는 六書를 모두 한자 조자의 근본 원리로 간주하기도 하 

였다. 그러나 실상 象形· 指事· 會훌、· 形聲은 體로서 조자법에 속하고 나 

머지 轉注와 假借는 用으로서 用字法， 즉 따생파 웅용의 왼칙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한자의 수가 5 만 자 이상을 헤아렬 

지언정 조자의 원리는 위의 넷 중 하나이므로 따로이 轉注 ‘ f뽑借의 초자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의미 · 음성 관계에 따라 

웅용하는 규척일 뿐이다. 01 첨은 뒤에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연 이제 남은 지연을 아껴 六홉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 훌 形

‘說文’&에 보연 장형에 대하여 

“훌形者 짧成其物 隨뻐話해 日月是也”

라 갱의하고 예를 들어 놓았다. 즉 상형이란 어느 물체를 그려서 이루어 

진 것으로 그 물체의 모양을 따라 굴곡의 션을 이용하여 그려냈는데 ‘ u. 
月’이 그 예라 하였다. ‘象.의 본뭇은 코끼리인데 ‘燦’의 가차자로 본뜬 

다는 풋으로 쓰인 것이다. 그러므로 풀체의 형상을 본떠 만든 것이 상형 

이다. 

인류가 문자를 처옴 창시할 때의 원시 초문이 대개 상형에서 출발하였 

음은 앞에서도 지척하였거니와 한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져 볼 수 있는 구체켜 사물은 어느것이나 상형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 

나의 사물을 보는 위상에 따라 상행은 다를 수 있다. 일반척으로 상하， 

사방， 좌우에서 어느 물체롤 그린다 할 때 해(日)는 위로 쳐다보며 그린 

것이요， 내(JII)는 내려다 보며 그린 자라 할 수 있다. 

子 A 1J

J‘ 木 火 ffi J 11 山 月 B 

甲文 무 

옳文 우 

X 

•• ;K 

~ ~ 써 D e 
iμ m \\t “ F 덩 

훌文 우 끼 •• *' ),\ (주1 111 ψ ?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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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형자는 초자의 방법에 따라 독체상형， 중체상형， 생체상형， 변체상형 

￡로 나눌 수 있다. 

옥체상형이란 〔도표 14J의 예자와 같이 대상물의 원형을 본 떠 그린 것 

으로 형체상 중감이 없어 비교척 식별하기 쉬운 상형자률 말한다. 그러므 

로 혹은 순체상형이라고도 한다. 

반연에 중체상형이란 단순한 상형만으로는 그것이 무슨 사물인지 명백 

하게 나타냐지 않을 경우에 다른 형처1흘 증가하여 보충한 상형자를 말한 

다. ‘果’ (과일)는 그 형이 $인데 田(밭)자와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여기에 

‘木’을 더하여 ‘$’자률 이루었다. 이 때 ‘木’은독체상형이치만위의 $는 

단순히 열매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체에 불과하다. 

생체상형이란 위와 반대로 독체상형자에서 형 · 획의 일부분율 빼내어 

초자한 것을 말한다. ‘烏’는 ‘鳥’에셔 ‘”을 뺀 것으로 까마귀는 전신이 

검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묘로 한 갱을 생략하였다. 그리하여 鳥(까마 

귀)는 鳥(새)보다 1 획이 척다. 

변체상형이란 기존의 독체상형자의 자형을 약간 바꾸어 이룬 상형자를 

말한다. ‘說文’의 자해를 따르연 의(父)자는 “시又畢技”이라 하였는데 그 
것이 사실이라연 손(키)에 매를 든 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필획융 바꾸 

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文形윤 오히려 손에 돌도끼를든형상을본 

픈 상형자로 보는 견해도 있음을 말하여 둔다. ) 

(4) 指 훌 

역시 ‘說文’鼓에 의하연 지사에 대하여 

“指훌훌 i見而可짧 察而見훌 上下是也”

라 하였다. 지사란 부호로써 事앓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다. 指事의 ‘專’

는 象形의 ‘짧’과 달리 의식되기는 하지만 그 형융 나타내기 어려운 동작 

이나 상태률 지시하는 것이므로， 철국 부호를 보고 그 사상을 식별하고 

또 그것올 관찰하여 지시하는 뭇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사의 특정이다. 가 

령 二. 1..(上)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 위에 있음올 지시하고， τ . 

TC下)는 반대로 다른 사물의 아래에 있음을나타내는것과같다. 

지사도 조자 방법에 따라 상형자처렵 독체지사， 충체지사， 생체지사， 

변체지사로 나눌 수 있다. 

독체지사란 자형에 있어서 증가나 감소가 전연 없는단순형체를말한다. 

一로써 어느 하나의 사물올 나타내거나 八로써 분별(八은 윈래 가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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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숫자의 뭇응 가차임)의 뭇을 나타내며， 뼈(齊)로써 곡물의 이삭이 

패어 위가 가지런함을 지시하게 된 자와 같다. 

중체지사는 원래 文을 이룬 형체에다 다시 특정의 부호흘 가하여 어떠 

한 사정이나 부위를 나타낸 자를 말한다. 奭(央)자는 사람이 팔 · 다리롤 

펴고 서 있음을 본떠 크다(大)는 뭇을 나타낸 지사자에다 다시 “’ 부호 

를 더하여 사랍이 남의 물건을 홈쳐 겨드랑이에 끼고 있음올 지시한다. 

또 ‘末’자는 상형자 ‘木’에다 ‘-’을 더하여 나무가 더 자랄 수 없는 끝 

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때의 一은 ‘하나‘라는 뭇의 文이 아니고 일종의 

부호에 불과하다. ‘未 · 本 · 立’의 -도 이와 같다. 

생체지사는 기성의 文에서 부분적으로 필획을 강생하여 어떠한 사상을 

나타내는 지사자이다. 니(감)은 닙(口)에서 부호를 생략하여 업벌렴(張 

디)을 뭇한다. 

변체지사는 기성문의 위치나 필획을 변경하여 만든 지사자이다. η(}.J 

은 원래 독체상형인데 자형을 뒤바꾸어 ι(化의 고자)자를 만들었다. 사 

랍이 변화가 생겼움을 나타낸 것이다. 'A (交)자는 ‘大’자에서 아래 부분 
의 다리를 교차시킨 자이다- 또 ‘大’자에서 윗획을 약간 구부려 것(天)자 

를 만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머리가 곧지 않게 기울어진 형상이니 夫折 • 

夫死의 낱말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위에서 지사의 특정을 간단히 살펴보았거니와 흔히 상형과 혼동하는 경 

우가 있음을 본다. 실상 ‘說文’에도 지사자로 밝힌 자는 .=..(上) 자밖에 

없고 同鼓에서 τ (下)자가 추가될 정도였다. 나머지는 대개 무엇 무엇을 

본었다는 식으로 설해되어 있으나 林尹(文字學魔說， 1971: 61)의 통계에 
의하연 ‘펌文’의 9 ， 353 자 중 상형자는 364 자， 지사자는 125 자， 회의 1, 

167 자， 형 성 은 7, 697 자이 다. 
따라서 차제에 상형과 지사의 다름올 간략히 언급해 둘 필요를 느낀다. 

(J) 상형은 본뜰 수 있는 실물이 있￡나 지사는 그렇지 않다. 

(2) 상형 은 오칙 한가지 사울만을 본뜨지 만 지사는 그 대 상이 많다. 

(3) 상형은 사물의 형상에 의하여 문자률 만든다. 그러나 지사는 事로 

말마암아 오히려 형상이 생긴다. 

(4) 상형은 사물의 정태를 본뜬 반연에， 지사는 동태를 표시한다. 

(5) 상형자의 본뭇은 대개 영사인데 반하여 지사는 형용사， 통사， 또는 

부사 둥이 속한다. 

(6) 소수의 중체지사는 명사에 속한 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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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체된 부호는 반드시 지시의 부호에 불과하므로 중체상형에서 중가된 부 

호가 실체를 본픈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저 • τtC 펙)’ 자도 중체지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훌 훌 

앞에서 말한 상형과 지사는 單字로서의 文에 속하지만 다음의 회의와 

형성은 반드시 두 글자 이상의 初文으로 분석이 가능한 합체형의 字에 속 

한다‘ 
‘說文’ 鼓에 보연 會意에 대 하여 

“합뭘者 比類合誼 以見指짧 武딩是也” 

라 하였다. 이 뭇은 二類. 三類 둥의 한차를 차례로 배합하고 뭇을 합성하 

여 또 하나의 새로운 뭇을 나타낸다는 말이다. 따라서 ‘武’자는 ‘止+용’ 

두 상형자를 합하여 병과를 그치는 돗을 나타냈고， ‘信’자는 ‘A.+言’이 

나 사람의 말이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함을 나타낸 것과 같다. 

회의자의 배합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異文字가 배함된 異文 ci윗 

體)會憲， 같은 글자가 합하여진 同文(同體)會意， 합체자에 다시 文이 아 

닌 획이 증가되거나 생략된 變體會意， 회의이연서도 그 중의 -文이 동시 

에 짧符구설을 겸한 쨌빨會뭘‘가 그것이다. 앞의 이문회의와 동문회의는 

正體會;훌라 한다. 

이문회의는 上下배열 (公←八+.1..， 集←佳+木)의 자도 있고 左右배열 (맺 

←口+:k:. 祝←示+兄)， 內外배열(閔←門+木， 쩌←行+水)의 자도 있다. 

동운회의는 2 자， 3 자. 4 자가 합하여 새로운 하나의 뭇을 나타내는데， 

이 때 3 자 이상의 통문이 합한 자는 심충에 무엇인가가 않고 성함을 나 

타내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연 多 · 싫， 꼈， 品 · 森 · 흉， 갚(展의 고자) 
. 없 . ~~.짧자 둥 허 다하다. 
변채회의는 생체회의에 대해서만 말해두기로 한다. 생체회의는 두 글자 

를 합하되 그 중 한 자픽 획올 생략하고 그 자리에 다른 자를 넣어 만든 

회의자인데， ‘옆文’에서 두 자만 들어 보겠다. 

’孝 : 훌훌父母者 JÀ老省 JÀ子 子承老也·

‘홈 : 日쫓1í! JÀ 日 효省 효者 下也’

즉 ‘孝’자는 ‘老’자에셔 ‘ ι’흘 생략하고 그자리에 ‘子’롤넣어 자식이 

늙은 부모에게 착한 일을 하는 웃을 나타냈다. 또 ‘홉’자는 ‘효’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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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생략하고 그 자리에 ‘日’율 더하여 혜가 지므로 날이 어두워짐을 

나타낸 것이다. 

겸성회의란 둘 또는 그 이상의 독렵 문자가 서로 합하여 일정한 돗을 나 

타냄과 동시에 그 중의 1 자가 해당 회의자의 聲龍을 검한 자를 말한다. 

역시 ‘짧文’에셔 두 자만 예시하여 툰다. 

‘{t: 뿔也 lÁA土 士亦훌’ 

‘更 : 治A홈也 A녔k史 史亦흩’ 

‘住’자는 ‘A+士’의 회의자인데 ‘士’자가 또한 ‘tt’자따 성운을 겸하 

고 있다. 

‘更’자는 ‘一+史’의 회의자인데 ‘史’자와 운이 같다. 

이런 자들을 형성자로 볼지 모르나 일차적으로는 회의가 그 본질이요 

성운은 부차적 기능이므로 검생회의로 보는 변이 옳다고 생각된다. 

(6) 形 풀 

형성에 대하여 ‘짧文’鼓에는 

’形聲者 以훌옳名 取홈相成 江f可是也’

라 하였다. 즉 두 글자 또는 그 이상이 합하되 그 중 일부가 사물의 형질 

을 나타내고 다른 일부가 음을 나타낸 자로 ‘江 • 河’자가 그 예이다. 겸 

성회의와 다른 점은 두 요소 중 한 글자가 뭇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음만 

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 점이다. ‘江’은 ‘水+I’으로， ‘河’자는 ‘水+

可’의 합생자이지만 이 경우 ‘工， 可’는 의미와는 우판하게 양자강과 황 

하의 물소리를 시늄하여 얻윤 고유명사의 음을 나타낼 뿐이다. 이 때 ‘水’

를 形符， ‘I' 可’ 률 聲符(音符)라고 한다. 

‘說文’의 9， 353 자 중 형성자의 수는 7， 697 자로 가장 많거니와 현재의 

수많은 한자의 80% 청도가 형성자이다. 이때문에 한자를 완전히 표의문 
자(또는 표어운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漢代에 형생자로 

규청 한 한자는 형 성 자와 생 부와의 성 운 관계 가 중요한데 현재의 융ξL로는 

맞지 않은 자도 있으나 고옴율 추구하연 일청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중 

국 고대 음운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형성자도 그 구성을 자세히 보면 청체형성， 충체형성(이를 번체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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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함)， 생체형성a로 나눌 수 있다. 

갱체형성은 형부와 성부의 형체가 모두 가감이 없는 자로 형성자 중 가 

장그수가많다 . 

• 뼈 :iiF~也 ↓A옳 同풀’ 

‘街 : 四遍道也 M.行 圭훌’ 

과 같온 자가그 예이다. 

중체(번체)형성은 형성 외에 독립된 글자가 아닌 형체를 증가하거나 회 

의에 다시 성부를 가한 형성자를 말한다. 

‘옳 ; 五色金& ... M.土 左右$11.金훈土中形 今흩’ 

‘챙 ; 石之좁美者 M.:f:E 白훌’ 

‘옳’자는 ‘士+今聲’의 형상자인데 와우에 금이 흙 속에 있음율 나타내기 

위하여 두 점을 더하였다. 또 ‘훨’은 ‘玉+石’을 합하여 욕류의 돌을 나 

타낸 회의자인데 여기에 다시 성부로 ‘白’을 더하였다. 

생체형성은 형성자의 구성자 중에 형부나 성부 또는 그 양쪽이 모두 생 

체되어 새로운 자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세 가지 예를 차례로 들연 다음과 같다. 

‘흉 . 民所安定也 후有11 M. i홉홈 丁훌’ 

.찢 . 뽑tl!M.見 홉省훌’ 

.뭘 稱輕重也 M.:重省 훌省앓’ 

(7) 빼 注

훌훌표란 무엇인가? 역시 ‘說文’ &에 의하연 

‘￥8$훌 훌類-首 I허릎相풋 考老훌t!!.' 

라 하였다. 六홈 중 가장 이셜이 많온 것이 이 전주인데 우션 전주와 가 

차는 초자법이 아님융 전제해 둔다. 

갱의 중의 ‘建類一首’에 대하여 운자가 의미척 통합으로 갱리되어 개별 

의 자의가 서로 관련되는 방법， 즉 義類의 통합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 

으나 오히려 두 자의 성운이 同一語基(또는 語根)에 속함을 뭇하는 것드 

로 보는 것이 옳지 않율까 한다. 축 두 자 또는 그 이상의 한자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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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母가 같거 나 또는 題母가 같거 나 아니 연 훌훌훌§이 완천히 같은 부류에 속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한 글자들이 의비상 서로 전상 주석될 수 있음이 

‘同흘、相受’ 의 돗이다. 

그러연 예로 든 ‘考 · 老’ 자를 ‘說文’에서 살려보자. 

‘考 : 老也 ).)...老省 Lj훌’ 

‘老 : 考·也 七十日老 ↓!...Á毛ζ 름須뚫變白也· 

‘考’지는 조자법상 생체형성자이고， ‘老’자는 사람(Á)의 머리카락(毛) 

이 하쌓게 변한(ζ)것을 나타낸 회의자이다. 그러나 두 자는 성모는 달라 

도 운모가 갇아서 그 의미도 서로 전상 주석이 가능하다. 

전주자가 생기게 된 데는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방언척 차 

이와 고금의 음변으로 말마암아 문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새 

로운 끓흉의 발생과 변화로 인해 글자가 다시 만들어지며， 셋째는 동일 

챔없에서 파생된 상호 대립된 낱말로 인해 문자가 만들어짐으로써 후세에 

글자의 행은 달라도 의미가 상통한 자가 생기게 되었다. 

전주는 협의의 전주와 광의의 전주로 가룰 수 있는데 전자는 양자의 성 

운이 동일 어근융 유지한 것이고， 후자는 성운 관계는 멀지라도 피차 같 

은 의비를 지닌 자를 말한다. 

'. ‘依:倚也 μA 衣앓’ 

‘倚 :fi<-tí!. •J... Á 奇앓‘ ‘짧文’ 

L ‘初 · 짧 • 首· 훌· 훌 ·祖·元 ·뼈·做· 落·播奭 : 始也’ .짧雅’ 

기은 협의의 전주이고 」은 11 자가 다 시초의 돗이 함유되어 있다. 

전주는 결론적￡로 말하면 異字同意， 一義數文의 특정을 가지므로 운자 

가 많이 불어나게 된 요인이 되었다. 

(8) 假 借

假f월에 대해서도 ‘說文’鼓에서는 

‘ 1잃밝者 本無其字 依톨~:f훌 令흉是也’ 

라고 간단히 정의하고 예를 들어 놓았다. 즉 그 돗윤 언어상으로 이미 낱 

말은 통용되고 있으나 이를 기록할 수 있는 문차가 만들어지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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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때 성운이 같은 다른 글자률 벌어 字가 없는 훌훌률 기룩한다는 뭇이다. 

‘令’은 원래 ‘發號也’ (호령올 내려다)의 룻인 회의자(A-(모을 칩)+ [J 

(병부 철))이다. 또 ‘長’은 오래되고 별다(久遺也)는 뭇의 형성자에 속한 

다. 그런데 漢나라 때 萬戶 이상올 다스리는 관리를 縣令이라 하고， 만호 

야하를 마스리는 자를 縣長이라 하였는데 현령 · 현장의 말은 있었어도 이 

를 기록할 고유의 한자가 없었으므로 음이 같은 ‘令 · 長’자를 빌어 척은 

것이다. 

그러나 가차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본래 글자가 없어셔 음 

이 같은 자를 벌어 쓴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글자가 이미 있옴에도 불 

구하고 기록하려 할 때 흘연히 본자가 생각나지 않으므로 다른 동옴의 자 

를 벌어 쏟 경우아다. 예률 들연 ‘烏’자는 까마귀(孝鳥也)를 뭇한 자인데 

，탑nf-처럽 강탄사로 쓰게 된 것이라든지， ‘信’은 믿옴의 뭇인데 펴다 (fl빼) 

의 돗으로 쓰인 예가 그것이다. ‘굶子’ 告子章句에 “今有無名之指 1휩而不 

信"(지금 여기에 무명지가 굽어서 며지지 아니하는 이가 있다고 하자)의 

예가 보얀다. 

가차는 천주와 달리 異義同字字數用이므로 한자가 한 없이 불어나 

는 일을 막는 역할을 하였으나 반연에 漢文의 해석이 어렵게 된 요인이기 

도 하다. 현대 중국어에서 외래어를 척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한자의 

音 · 訓을 벌어 썼던 鄭tL이나 更讀도 역시 가차법을 용용한 표기법이었다. 

\'1. 맺 음 말 

지금까지 한자의 역사와 구조에 대하여 매우 소략하게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간추려 맺음말로 정리하연 다음파 같다. 

I. 인류가 운자를 창조하키 이전에는 신호법이라든가 결송 ·서계 둥 기 

억을 돕는 수단￡로써 의사롤 천달하고 필요한 용건융 기사하였다. 

2. 그러 다가 점차 인지가 발달하연서 그링을 그려 의사를 전달하는 회 

화시기가 있었는데 차츰 그립이 간략화되고 사회관습척으로 추상화·부호 

화하연서 그립문차에서 마침내 상형문자의 단계로 발전하였다. 이 파갱은 

중국의 漢字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이집트의 상형(생각)운자는 알파베 

트계의 표옴뭄자로 발전한 반연에 한차만은 표의 (표어)운자로 발전한 점 

이 특정이다. 

3. 지금까지 漢字의 祖形율 갑골문자까지 소급하여 왔는레 특히 ]95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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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후 중국 고문화 유척의 발굴과 고고학의 연구 생과에 따라 중국의 

厭文字는 신석기시대 때옮期文化의 關器에 나타난 여러 종류의 부호에서 

찾올 가능성이 높아치고 있다. 股代 早期의 二里頭文化와 中期의 二里뼈 

文化는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4. 甲骨文字는 1899 년에 처옴으로 발견된 이래 4 천여 글자의 종류를 확 

언하였으나 해독된 자수는 1 천여 자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의 갑골문자 

자료는 짧 武T시대(1324 B. C. ，，-，)로 부터 股末까지 발견되었다. 

5. 周代에 이르러서는 뽑觸器에 추조된 옳文形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周 東遭 후 왕실이 쇠퇴하기 시착하고 제후가 할거함에 따라 운자의 자형 

이 각양 각잭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棄始皇은 천하를 통일 

한 뒤 小훌(또는 棄훌)體로 한자률 통일하였다. 그 뒤 다시 鏡훌훌 • 혐훌훌훌 퉁 

자체가 청리되면서 갑골문자나 옳文에 비하여 상형자의 의마가 없어지고 

원래의 회의 ·형성자의 분석이 어렵게 펀 자가 불어나게 되었다. 

6. 六書는 造字法과 運用法으로 대별된다‘ 초차법은 다시 둘로 나뉘는 

데 상형과 지사는 俊類龜形의 방법에 따라 최초로 조자된 文〈初文)이고， 

회의와 형생은 形聲相益의 방법에 따라 初文이 결합환 字(複字)에 속한 

다‘ 그리고 천주와 가차는 이미 조자된 문자롤 웅용한 운용법이다. 이를 
六짧 三觸짧이라 한다. 

7‘ 한자의 3 요소는 形 · 즙 · 驚이며 형생자의 수가 전체 한자의 80% 

청도롤 차지하는 것이 특정이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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